
도요보 부인옷감 그룹 - 직영공장 생산으로 

강연 세번수 순면소재 히트 

 

도요보의 부인옷감 그룹은 직영(直營) 방직공장에서 세번수의 강연(强撚) 

순면사로 제직한 각종 고급 룸·스테이트(loom-state) 생지들을 비수기(非需

期)에도 생산 비축하였다가 춘하절의 성수기에 큰 차질없이 판매하여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들 소재는 60수 쌍사(雙絲)에서 100수 쌍사까지의 여러 강연 쌍사를 사

용하여 생지의 마무리 가공 단계에서 강연직물의 특성인 잔주름을 살려내면 

경위 양방향으로 20% 정도의 신축성(伸縮性)이 생기는 순면 생지들로서, 5년

전부터 약 10종의 생지를 비수기에 비축해 두었다가 춘하절의 성수기에 고

객으로부터 요청해 오는 색상으로 주문을 받아 가공하여 공급해 주고 있는

데, 봉제공장 인도가격은 길이 1m당(직물폭 135∼150㎝) 2,000엔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판매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독일, 프

랑스 등의 고정적인 외국 고객이 큰 고객으로 되어 있으며, “알마니”나 “쁘라

따” 등의 고급 브랜드에서도 매년 구입하고 있다. 

80수 쌍사 정도의 강연 정방교연사(交撚絲)로 제직한 룸·스테이트 생지 

10가지를 비수기에 비축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주문을 받아 공급해 

주고 있는데, 봉제공장에 인도되는 원단의 가격은 1m당 1,300∼1,800엔으로, 

앞서 언급한 가격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시중가격보다는 비싼게 사실이다. 그

런데 이 원단의 판매량은 작년(2001년) 하반기부터 전년의 2배로 월간 7만 5

천m로 급증하였는데 그 중 50% 이상은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용이다. 

또한 금년 3월까지 생산될 양을 앞서 완전히 판매한 “초강연 80수 단사로 



제직하여 얇고, 가볍고, 부드러워 은은하게 비쳐 보이며 고상한 느낌을 안겨

주는 시폰·죠제(Chiffon George- 

tte)”도 위에서 소개한 두 종류의 소재와 함께 부인옷감 그룹에서 용기를 북

돋아 주는 소재들이다. 

이 그룹은 5년전부터 회사직영 방직공장이 세계적인 고급원면을 확보하고 

60∼100수 또는 그 이상의 고급 세번수 순면사를 방적할 수 있는 기술과 초

강연(超强撚) 등의 풍부한 연사기술, 높은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

는 제직기술, 순면의 품위와 표정을 살려내는 가공기술 등의 특수기술을 갖

고 있음을 착안하고, 이 기술에 비축하고 있는 초고급 룸·스테이트 생지로 

단납기공급(短納期供給) 등의 서비스를 곁들여 다른 경쟁상대가 감히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